최종 프로젝트 문제 정의서
부산외국어대학교 AI 프로젝트  ·  1페이지로 작성
	팀명 / 조
	프로젝트 제목
	작성일
	팀원 (4인)

	5조
	다국어 재난 신고 AI
	26.07.29
	조은결, 윤승채, 김대현, 박건우



	1. 해결하려는 문제 (무엇을 / 누구를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 220만 명 시대, 재난 상황에서 언어장벽 때문에 신고가 늦어지거나 상황 파악이 어렵다 → 유학생·이주노동자·관광객이 어떤 언어로 신고하든 자동으로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 유형과 긴급도를 빠르게 판단해주는 다국어 재난 신고 보조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2. 왜 중요한가 (주제 자유)

	재난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골든타임)이 인명 피해를 좌우하는데, 기존 119 등 신고 체계는 다국어 대응 인력·시스템이 제한적이어서 외국어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위험이 있다. 이를 해결하면 국내 체류 외국인(약 220만 명 추정)이 언어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을 줄일 수 있고, 신고 접수기관도 다국어 신고를 일일이 번역·판단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빠르게 정할 수 있어 실무 부담이 줄어든다.




	3. 가설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이다)

	실제 재난 상황에서 수집된 다국어 메시지 데이터(원문 + 영어 번역 + 지원 유형 라벨)를 학습하면, 언어와 관계없이 필요한 지원 유형(의료·식량·식수·대피소·수색구조 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메시지에 여러 요구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중 라벨 분류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 LLM을 결합하면 원문 번역·위치/인원/피해 정보 추출·누락 정보 확인까지 자동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성공 기준 (측정 가능한 지표)

	① 다중 라벨 분류 모델의 검증 세트 기준 Micro F1-score 0.6 이상 달성 ② 3개 이상 언어(예: 한국어·영어·프랑스어)로 입력해도 정상적으로 번역·분석되는 것을 시연으로 확인 ③ 위치·피해인원·피해상황 등 핵심 정보가 누락된 경우 이를 자동 식별해 재요청 문구를 생성하는 기능 구현




	5. 데이터 수집 계획 (★ 직접 수집)

	데이터 출처
	수집 방법 (다운로드)
	규모·기간

	Kaggle “Multilingual Disaster Response Messages”
	Kaggle에서 공개 데이터셋 CSV 파일 직접 다운로드 (별도 크롤링 없음)
	Train/Validation/Test 3개 분할, 총 약 26,000여 건 (2010년 아이티 지진 당시 실제 재난 메시지 기반)


※ 개인정보·비공개 데이터 사용 금지 / 공개된 데이터셋을 다운로드해 사용 (라이선스·이용약관 확인)
	6. 사용 기술


☑ 데이터분석(Pandas)            ☑ 머신러닝(scikit-learn)     ☑ LLM API 활용(OpenAI)
	사용 예정 라이브러리(예정): pandas, numpy, scikit-learn, matplotlib, plotly, joblib, python-dotenv, openai, streamlit, ipywidgets



	7. 데이터의 한계 및 예상 리스크

	이 데이터셋은 2010년 아이티 지진 당시 메시지 기반이라 최신 재난·한국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원 유형 라벨이 37개로 많고, 그중 수색구조·병원·실종자처럼 인명과 직결된 유형은 표본 수가 적어 불균형이 예상된다. 또한 '구조 요청 여부'·'긴급도'는 데이터셋에 정답 라벨이 없어 별도 규칙으로 설계해야 한다. → 대응: 클래스 불균형 보완(class_weight, 임계값 튜닝), 소수·고위험 라벨은 낮은 확률이라도 사람이 재검토하도록 설계, 긴급도·구조요청은 자체 규칙임을 명시하고 최종 확인 절차를 둔다.




	8. 역할 분담 (4인)

	데이터 수집·전처리
	모델링
	분석·시각화(EDA)
	통합·데모·발표

	김대현
	박건우
	조은결
	윤승채



작성 후 강사에게 제출 → 피드백 받고 본격 개발을 시작하세요. 화이팅! 🚀
